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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요점

가장 근거가 분명한 용도는 아질산염 방어입니다. 염화물 이온이 아가미의 흡수 경로에서 아질산염과 경쟁해, 여과가 회복
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 줍니다.

상용역은 0.1~0.3%(1톤당 1~3 kg), 치료역은 0.5%까지를 기간을 정해 짧게 쓰는 것이 널리 쓰이는 관행입니다. 처방이 아닙
니다.

소금은 증발하지 않고 소모되지도 않습니다. 배수를 동반한 환수로만 빠집니다. 눈대중으로 더하면 생각한 농도를 한참 넘
깁니다.

연못 부피 추정이 아니라 측정된 염분값에 맞춰 투여하십시오. 천일염과 굵은소금은 무게당 실제 염화나트륨 양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산소를 늘려 주지 않고, 암모니아를 처리하지 않으며, KH를 올려 주지도 않습니다.

염분 1톤당  소금 무엇을  위한  농도인가 기간의  감각

0.1% 1 kg 매우 낮은 상용역 장기간이어도 부담이 작음

0.1~0.3% 1~3 kg 일반적인 상용·보조. 아질산염 방어의 중심 이상이 가라앉을 때까지, 며칠~몇 주

0.3~0.5% 3~5 kg 짧게 쓰는 치료역 지도를 받고 기간을 끊어서

0.5% 초과 5 kg 초과 권하지 않음 농도 자체가 부담이 됨

소금은 아질산염을 없애지 않습니다. 코이가 견디는 시간을 늘려 줄 뿐입니다. 동시에 급이를 줄이고, 환수(물갈이)로 아질산염 자
체를 희석하며, 여과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소금을 넣고 안심한 채 사료를 그대로 주는 것이 가장 나쁜 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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